
 동남아시아 총대주교대리구의 

주교님들과 성직자들과 

수도자들과 정교 양떼 전원을 향한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관구장주교 세르기의 부활절 서신 

 주교님들과 존엄하신 신부님들, 

경애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께 신성하고, 기쁘며, 구원을 주고, 모든 이에게 불멸의 길을 열어주는 

파스카 대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난의 슬픔과 고뇌의 폭풍을 몰아낸 신앙의 봄이 와서”(부활절 제2 주간 

목요일 예배 본문) 부활의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고 죽음을 이기셨으니, 이는 믿는 이라면 누구나 영원한 삶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는 복락과 비교하면, 

그분과 함께 하는 기쁨과 비교하면 지상의 비애와 두려움, 문제, 시험들은 무의미한 

것들이 되는데, 더군다나 모든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성부의 품이 그에게 언제나 

열려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더욱 기쁜 일일 것입니다! 십자가에게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딘가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참여자로 삼으시고, 

“온갖 악한 존재와 정념이 피해 달아나는 불과 같은”(성 시메온 메타프라스티스 

수도자의 영성체 후 기도문 중) 성령의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얻었고, 이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우리 

삶에서 언제나 이 사랑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은 우리의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 신자들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드리고, 비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밝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여 그분께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여러분 모두께 영육간 힘과 평화, 기쁨, 영적 용기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을 내려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찬양되도록 우리의 노력과 

선행을 강화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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